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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 규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무줄로 만들어, 국민들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규정이 아닌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재건축 관련 핵심규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 및 고시로 되어 있어 정부 정책기조와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

탕을 오가고 있다"며 "정책이 자꾸 조변석개 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건축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노후건축물의 안전문제와 주민생활 불편을 도외시하는 정책 부작용을 해소

하는 것도 목표"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재건축을 부동산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민다운 생활권리를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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